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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금융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우리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 합쳐

-선사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신속 가입 여건 마련을 위해 원팀 대응-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4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참석하여 보험과 관련한 선사의 애로
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10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 보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선사들로부터 선박보험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항 재개 시 신속한 운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위험보험의 △합리적인 요율 산정과 △신속한 보험 가입 여건이
필요하다는 선사의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및 보험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선사가 보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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